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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 for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nutritional knowledge on
vegetables, vegetable preferences, and vegetable intake in school foodservices were assessed between a control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contained 62 and 67 students, respectively,
an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nutritional education in four sessions (40 minutes each session) per week.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is education, and 122 questionnaires (for 61 mem-
b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61 members of control group) were analyz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p<0.001) increase in vegetable-related nutrition knowledge (form 5.02 to 6.10 out of
a total score of 9),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ol group. Vegetable preference scores
also significantly (p<0.001) increased (from 3.44 to 3.85 on the 5-point Likert scale) in experimental group,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rol group. We also observed a significant (p<0.001) increase
in vegetable intake from school foodservices (89.34% to 95.49%)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a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 for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effective at improving the nutritional knowledge of vegetables, vegetable
preferences, and vegetable intake from school foodservices. Therefore, to encourage the vegetable-related right
dietary habits, sustainable, and systematic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for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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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 시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나아가 일생의 건강에 장기

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가장 큰 식생활 문제점으로 많은 연구(1-6)에

서 ‘편식’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편식하는 음식으로는

채소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8). 채소류 및

채소 반찬류에 대한 기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9-11), 하루

채소 섭취량은 권장 수준에 못 미치며(12), 학교급식에서 채

소류의 잔반율이 다른 반찬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3).

이러한 낮은 수준의 채소류 섭취량은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4). 2010년에 수행된 Na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초등학생의 채소섭취량은 188.7 g이었으며, 2011년

국민건강통계 자료(15)에 의하면 1～9세의 채소류 섭취량은

110.7 g, 10～18세는 207.4 g으로 보고되었다.

채소 관련 영양 교육 및 섭취 증진은 초등학생의 영양지

식, 식행동, 섭취량 및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12,16-18). 즉 초등학생의 가장

주요한 식생활 문제점인 편식으로 인한 채소류의 섭취량 감

소는 미량영양소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 개인적 수준에서

는 영양불균형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수준에서는 학교급식에서의 잔반량 증가를 초래하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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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올

바른 식습관 형성은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호도와 섭취량이 낮은 채소류의 섭취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채소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

보면 채소류의 섭취 실태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

며(5,8-11,19), 균형식 위주의 일반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측정 변수 중의 일부를 채소 관련 변수로 측정한 연구가

있을 뿐(20,21)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ark(20)은 편식 지도를 위해 균형식을 주제로 영양교육

을 실시한 결과 기호도가 좋았던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채소

류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Yoon 등

(2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균형식 위주의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식품 섭취의 다양성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담색채소와 녹황색채소의 유의한 섭취 증가를 보여 영

양교육의 효과성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균

형식 위주의 일반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일부 변수로써

채소의 기호도(20)와 섭취 다양성(21)을 측정하였을 뿐 채소

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채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정 변수를 사용하지 못 한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성을 측정

한 논문을 살펴보면, Chang과 Lee(3)는 채소 기피 아동을

대상으로 채소 관련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채소류에 대한 기

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기피하

는 채소(고추, 호박, 도라지, 고사리, 버섯)에 대한 기호도가

향상되어 매우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양지

식도 마찬가지로 교육집단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영양교

육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Lee(22)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전후의 채소 관련 영양지식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

으며, 시금치의 섭취량이 유의한 증가를 보여 영양교육이

채소 섭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을 보고하였다. Suh와

Chung(16)의 연구에서는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을 위한 영

양교육이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Chang과 Lee(3)는 채소류에 대한 기

호도 및 영양지식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표본수가 15명이라는 제

한점이 있으며, Lee(22)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이 채소섭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대조군

이 없이 실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Suh

와 Chung(16)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

을 위한 영양교육이 자아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함을 발표하

였지만 대조군 없이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역에 소재한 A초등학교 4학년

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집

단사전사후측정 실험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채소 관련 영양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효과성은 영양지식(채

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에 대한 기호도 그리고

채소 섭취 행동(채소 섭취 경험, 학교급식 채소반찬의 섭취

율)의 3가지 측면에서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상 및 방법

영양교육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두집단사전사후측정 실험설계(two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하여(23-26) 채소 관련 영양교

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영양교육 대상은 경상남

도 창원시에 소재한 A초등학교 4학년 4개 반 129명으로 교

육집단 67명(2개 반), 비 교육집단 62명(2개 반)으로 구성하

였다.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교육집단을 대상

으로 총 4회(주 1회, 회당 교육시간 40분)의 채소 관련 영양

교육을 영양교사가 직접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의 효과성 평

가를 위해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교육 전

과 교육 후 설문 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총 129개의 설문지

중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한 분석 가능한 설문지 총 122부(교

육집단 61부, 비교육집단 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양교육 내용

영양교육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식생활 교

육 자료(27)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Table 1). 영양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차에는 식품구성탑의 개

념, 영양소의 개념 및 기능, 식품구성탑 각층의 해당 식품,

균형식과 식품구성탑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자

료, 영양소 카드, 영양소별 식품 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2주차에는 식이섬유의 개념 및 역할, 식이섬유

포함 식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파워포인트, 동영상, 판넬,

사진, 활동지, 모듬 활동을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3주차에는

채소 섭취의 장점, 다양한 채소 이름 및 종류를 주요 내용으

로 파워포인트, 교재, 개별 활동을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4주

차에는 채소의 종류별 해당 식품과 채소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채소 실물 모형, 파워포인트, 교

재, 모듬 활동을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영양교육 효과 평가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 평가를 위한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5,9,10,13,28)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내용과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

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행동의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의 일반사항으로 성별,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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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week vegetabl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ek Subject Contents Medium

1
Understanding of
food pyramid

－Introduction of concept of food pyramid
－Introduction of nutrients (protein, fat, carbohydrate, vitamin and
mineral) and its functions
－Understanding foods and nutrients for food pyramid
－Introduction how to sing a song about food pyramid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food pyramid and balanced
diet

－Powerpoint
－Picture of food
－Board

2
Understanding of
fiber

－Introduction of concept and roles of fiber
－Understanding foods that contain fiber
－Leading group activity to present the menu which contains fiber

－Powerpoint
－Video
－Panel
－Picture
－Activity record
－Group activity

3
Understanding of
vegetables (Ⅰ)

－Introduction of functions of vegetables and good points of
vegetable intake
－Understanding names of various vegetables
－Understanding categories of vegetables

－Powerpoint
－Textbook
－Individual activity

4
Understanding of
vegetables (Ⅱ)

－Understanding various vegetables according to categorization
－Introduction of various vegetable dishes
－Introduction of how to sing a tomato song

－Powerpoint
－Food model
－Textbook
－Group activity

식사준비자, 건강 정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영양지식은 채소 인지도와 채소 관련 영양지식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소 인지도는 선행 연구(5,9,10,28)를 참고로

하여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29가지 채소류에 대

하여 알고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점(0～29점)을 산출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채소에 대

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채소 관련 영양지식을 측

정하기 위해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10,28), 각 문항

에 대하여 ‘정답’인 경우는 1점, ‘오답’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기준으로 총점(0～9점)을 산출하였

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채소 기호도는 29가지 채소류(5,9,10,28)에 대하여 5점

척도(1, 매우 싫어한다; 5, 매우 좋아한다)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넷째, 채소 섭취 행동은 채소 섭취 경험 정도 및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 반찬의 섭취율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채소 섭취 경험 정도는 29가지 채소류(5,9,10)에 대하

여 섭취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 섭취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을 기준으로 총점(0～29점)을 산출하였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섭취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

는 채소 반찬의 섭취율을 조사하기 위해 채소 반찬, 시금치

반찬, 배추김치, 깍두기의 4개에 대하여 평상시 섭취하는 정

도를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혀 안 먹었다’ 0%, ‘1/4

만큼 먹었다’ 25%, ‘1/2만큼 먹었다’ 50%, ‘3/4만큼 먹었다’

75%, ‘다 먹었다’ 100%로 환산하여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13). 이상의 설문 내용으로 구성된 동일한 설문지를 교육

집단과 비교육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교육 전과 교육 후에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집단의 교육 후 설문 조사 내용에는

영양 교육 수업의 흥미 정도, 영양교육이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 주는 정도, 영양교육 후 채소 반찬 제공시 섭취 행동,

영양교육 후 섭취하는 채소 반찬의 증가 정도, 영양교육 후

매끼 채소 섭취 여부의 6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WIN Program

(Ver 1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의 일반

사항의 비교를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에 대하여 채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경험 정도 및 학교급

식 채소 반찬 섭취량의 교육 전후의 비교를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조사대상

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

연구 대상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초등학

생의 아버지 연령은 교육집단(80.3%)과 비교육집단(78.7%)

모두 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교육집단과 비

교육집단 모두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가족구성

은 핵가족이라는 응답이 교육집단(83.6%)과 비교육집단

(70.5%)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사준비자는 교육집단

과 비교육집단 모두 어머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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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Unit: N (%)

Variables Item Total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χ2

Gender
Male
Female

70 (57.4)
52 (42.6)

36 (59.0)
25 (41.0)

34 (55.7)
27 (44.3)

0.13

Age of father (yr)
30～39
40～49

25 (20.5)
97 (79.5)

12 (19.7)
49 (80.3)

13 (21.3)
48 (78.7)

0.05

Age of mother (yr)
30～39
40～49

67 (54.9)
55 (45.1)

33 (54.1)
28 (45.9)

34 (55.7)
27 (44.3)

0.03

Composition of family
Large family
Small family

28 (23.0)
94 (77.0)

10 (16.4)
51 (83.6)

18 (29.5)
43 (70.5)

2.97

Meal maker

Mother
Grandmother
Father
Etc

104 (85.2)
8 ( 6.6)
6 ( 4.9)
4 ( 3.3)

52 (85.2)
2 ( 3.3)
5 ( 8.2)
2 ( 3.3)

52 (85.2)
6 ( 9.8)
1 ( 1.6)
2 ( 3.3)

4.67

State of health

Not healthy at all
Not healthy
Neutral
Healthy
Very healthy

3 ( 2.5)
5 ( 4.1)
23 (18.8)
60 (49.2)
31 (25.4)

1 ( 1.6)
3 ( 4.9)
9 (14.8)
32 (52.5)
16 (26.2)

2 ( 3.3)
2 ( 3.3)
14 (23.0)
28 (45.9)
15 (24.6)

1.92

Total 61 (100.0) 61 (100.0)

Table 3. Homogeneity tes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ategory Item Group N Mean±SD t-value

Nutrition
knowledge

Awareness of vegetables
1)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27.00±2.44
27.25±2.25 -0.58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

2)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5.02±1.44
5.49±1.78 -1.62

Preference of vegetables3)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3.44±0.77
3.21±0.72 1.68

Intake of
vegetables

Experience of various
vegetables intake4)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25.62±3.39
25.97±3.16 -0.58

Vegetable dishes intake
in school foodservice (%)5)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89.34±13.61
92.21±13.58 -1.17

1)
Total score: 29.

2)
Total score: 9.

3)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 5, like very much).

4)
Total score: 29.

5)Calculated based on conversion of ‘not eat at all’ (0%), ‘eat 1/4’ (25%), ‘eat 1/2’ (50%), ‘eat 3/4’ (75%), ‘eat all’ (100%).

Table 4.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s effect on nutrition knowledge and awareness of vegetables

Nutrition knowledge Group N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value
Mean±SD Mean±SD

Awareness of vegetables
1)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27.00±2.44
27.25±2.25

28.64±0.91
27.87±1.97

1.64
0.62

-5.91
***

-3.38***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2)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5.02±1.44
5.49±1.78

6.10±1.63
5.90±1.40

1.08
0.41

-4.82
***

-1.97
1)
Total score: 29.

2)
Total score: 9.

***
p<0.001.

도는 두 집단 모두 ‘건강하다’(52.5%, 45.9%)와 ‘매우 건강하

다’(26.2%, 24.6)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집단과 비교

육집단 간에 일반 사항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영양교

육을 실시한 교육집단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육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성 측정

항목인 영양지식은 크게 채소 인지도와 채소 관련 영양지식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채소 인지도를 살펴보면 교육집단은 교육 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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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s effect on preference of vegetables

Group N
Pre-test1) Post-test1)

Difference t-value
Mean±SD Mean±SD

Preference of
vegetables

1)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3.44±0.77
3.21±0.72

3.85±0.76
3.25±0.70

0.42
0.04

-9.15***

-1.32
1)
Average of preference for 29 vegetables measured by 5 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 5, like very much).
***
p<0.001.

Table 6.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s effect on vegetable intake (experience of various vegetables intake and vegeta-
ble dishes intake of school foodservice) (Unit: %)

Category Item Group N Pre-test (%) Post-test (%) Difference t-value

Experience of various
vegetables intake

1)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25.62±3.393)
25.97±3.16

27.74±2.02
26.80±3.09

2.11
0.84

-6.74
***

-3.54
***

Vegetable dishes
Intake in school
foodservice (%)

2)

Vegetables dish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86.07±16.79
88.11±18.03

90.57±14.55
88.93±17.40

4.51
0.82

-1.96
-1.00

Spinach dish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92.21±15.51
90.16±19.51

97.95±8.29
90.98±18.84

5.74
0.82

-2.68**

-0.50

Paechu Kimchi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89.75±16.69
94.26±17.91

96.72±9.66
96.72±14.77

6.97
2.46

-3.57
***

-1.62

Kkakdugi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89.34±17.36
96.31±15.03

96.72±10.68
97.95±8.29

7.38
1.64

-3.92
***

-1.00

Averag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61
61

89.34±13.61
92.21±13.58

95.49±7.83
93.65±10.79

6.15
1.43

-3.63
***

-1.25
1)
Total score: 29.
2)Calculated based on conversion of ‘not eat at all’ (0%), ‘eat 1/4’ (25%), ‘eat 1/2’ (50%), ‘eat 3/4’ (75%), ‘eat all’ (100%).
3)
Mean±SD. **p<0.01, ***p<0.001.

27.00)에 비해 교육 후(M=28.64)에 1.64점의 증가가 나타났

으며, 비교육집단도 교육 전(M=27.25)에 비해 교육 후(M=

27.87)에 0.62점의 증가를 보였다. 통계 분석 결과 교육집단

(p<0.001)과 비교육집단(p<0.001)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여 교육 후 두 집단 모두 채소 인지도가 높아졌다. 하지

만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초등학생의 채소 관련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육집단은 교육 전(M=5.02)에

비해 교육 후(M=6.10)에 1.08점이 향상되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하지만 비교육집단은 교육 전

(M=5.49)에 비해 교육 후(M=5.90)에 0.41점의 증가를 보이

긴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초등학생의 채소 관련 영양지

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소 기피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효과를 평가한 연구(3)에

서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영양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영양지식의 유의

적인 향상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Park(20)의 연구에서

도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의 유의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발표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채소 기호도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29종의 채

소에 대한 기호도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교육집단은 교육

전(M=3.44)에 비해 교육 후(M=3.85)에 0.42점의 기호도 증

가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0.001). 반면 비교

육집단은 교육 전(M=3.21)과 교육 후(M=3.25)의 변화가

0.04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채소 기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8,20)에서도 영양

교육이 초등학생들이 기피하는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 향상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영양교육은 학생들의 채소에 대한 기호도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섭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채소 섭취 행동에 미

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채소 섭취 행동은 크게 29종의 채소에 대한 섭취 경험의

변화와 학교급식 채소 반찬의 섭취율의 변화의 2가지 측면

에서 조사하였으며, 교육 집단과 비교육 집단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에 동일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우선 29종의 채소에 대한 섭취 경험 정도의 경우 교육집단

은 교육 전(M=25.62)에 비해 교육 후(M=27.74)에 2.11점의

섭취 경험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비교육집단도 교육 전(M=

25.97)에 비해 교육 후(M=26.80)에 0.84점의 증가를 보였다.

교육집단(p<0.001)과 비교육집단(p<0.001)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채소 섭취 경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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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vegetable-related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Item N %

Interesting of vegetable nutrition education
Not interesting
Neutral
Interesting

4
16
41

6.6
26.2
67.2

Helpfulness of vegetable nutrition education
for nutrition knowledge

Not helpful
Neutral
Helpful

1
22
38

1.6
36.1
62.3

Eating behavior of vegetable dishes after
vegetable nutrition education

Not eat vegetable dishes
Eat only favorite vegetable dishes
Have no idea
Eat various vegetable dishes little by little
Eat all vegetable dishes

1
1
10
27
22

1.6
1.6
16.4
44.3
36.1

Increasing of vegetable fishes intake after
vegetable nutrition education

Not increased
Neutral
Increased

3
32
26

4.9
52.5
42.6

Intake of vegetable every meal
Not eat vegetable every meal
Neutral
Eat vegetable every meal

2
35
24

3.3
57.4
39.3

Total 61 100.0

채소 섭취 경험 점수의 유의한 증가는 좀 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채소 섭취 경험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Table 4에서 제시한 29종의 채소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가

교육집단뿐만 아니라 비교육집단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

였으며, 29종의 채소에 대한 섭취 경험 정도에서도 마찬가지

로 교육집단뿐만 아니라 비교육집단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인 것은 채소에 대한 인지도와 섭취 경험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채소에 대한

인지도와 섭취 경험 정도가 비교육집단에서도 유의한 변화

를 보인 것은 가정 내에서의 일상 생활, 학교 안에서 이루어

지는 급식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도 식품에 대하여 자연스럽

게 배우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9

종의 채소에 대한 인지도 부분과 마찬가지로 29종의 채소에

대한 섭취 경험 정도에서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초등학생의 채소 섭취 경험을 높이는 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반찬,

시금치반찬, 배추김치, 깍두기의 4가지 채소 반찬의 섭취율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채소반찬 섭취율은 교육

전(M=86.07)에 비해 교육 후(M=90.57)에 4.51%의 증가폭을

보이긴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시금치 반찬의

섭취율은 교육 전(M=92.21)에 비해 교육 후(M=97.95)에

5.74%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으며(p<0.001), 배추김치의

섭취율도 교육 전(M=89.75)에 비해 교육 후(M=96.72)에

6.97%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001) 깍두기의 섭취율

도 교육 전(M=89.34)에 비해 교육 후(M=96.72)에 7.38%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001). 비교육집단은 채소반찬,

시금치반찬, 배추, 깍두기 김치의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섭취

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즉 채소 관련 영양교육은

시금치, 배추김치, 깍두기의 섭취율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금치, 배추김치, 깍두기의 섭취율은 영양교육에 의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소 반찬의 경우 섭

취율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좀 더 다양한 채소에

대한 인지도 및 섭취 경험의 향상이 채소 반찬의 전반적인

섭취율 향상으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4가지 채소 반찬 섭취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교육 집

단은 교육 전(M=89.34)에 비해 교육 후(M=95.49)에 6.15%

의 섭취량 증가가 나타났으며(p<0.001), 비교육집단은 교육

전(M=92.21)에 비해 교육 후(M=93.65)에 1.43%로 거의 변

화가 없었다.

Chang과 Lee(3), Park(20), Panunzio 등(17)의 연구에서

모두 영양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의 채소 섭취가 증가하였으

며, Yoon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육을 통해 식품섭취

의 다양성 및 식품섭취점수가 양호하게 변화하였고 특히 담

색 채소와 녹황색 채소에서도 유의하게 변화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Park과 Ku(29)는 급식에서 제공된 음식을 학생들이 먹지

않는 주된 큰 이유는 무슨 음식인지 몰라서인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새로운 음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영양교육을 통해 시금치, 배추김치, 깍두기의

섭취율이 증가된 것은 채소 관련 영양교육을 통해 채소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가능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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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집단의 사후 설문지에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교육집단 61명중 41명인 67.2%가 ‘영양교육 수

업이 흥미 있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영양교육 수업이 영

양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2.3%였다. 영양

교육 후 채소반찬 제공 시의 섭취 행동에 대해서는 ‘골고루

조금씩 먹는다’는 응답을 44.3%로 가장 많이 하였고, ‘영양교

육 후 섭취하는 채소반찬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42.6%로 나

타났으며, 영양교육 후 매끼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은 39.3%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un과 Yang(30)의 연구에서 영양교육이 식생활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영양교육을 통

해 초등학생들의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편식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5,8) 향후 지속적인 영양교

육을 실시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동들의 식생활에서 편식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남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A초등학교 학생 122명(교

육집단 61명, 비교육집단61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4일

부터 10월 25일까지 4주간 영양교사가 직접 영양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전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의 효과성 평

가를 위해 영양지식(채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행동(채소 섭취 경험 정도, 채소 반찬 섭취

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 모두 교육전보다 교육후 채소 인지

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나(p<0.001), 교육집단의 상승폭

이 비교육집단의 상승폭보다 컸다. 또한 채소 관련 영양지식

의 경우 비교육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집단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영양교육으로 인해 채

소 관련 영양 지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채소

기호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교육집단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교육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01)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의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섭취

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교육집단(p<

0.001)과 교육집단(p<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나 교육집단에서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채소

관련 영양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채소 섭취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 반찬의 섭취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시금치반찬(p<0.001), 배추김

치(p<0.001), 깍두기(p<0.001)의 섭취율이 교육집단에서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육집단을 대

상으로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7.2%가 ‘영양교육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영양교육 수업이 영양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은 62.3%였다. 영양교육 후 채소반찬 제공 시의 섭취

행동에 대해서는 ‘골고루 조금씩 먹는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이 조사되어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영양교사에 의한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학생들의 채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경험

및 채소 반찬 섭취율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교육집단의 영양지식과 기호도, 섭취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향상된 영양지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 실시 직후 바로

영양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여 측정시기가 1회로 그쳤으나 3

개월에서 6개월 뒤에 측정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셋째, 지금까지는 일반

적인 영양지식 및 식습관 위주로 영양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구체적인 주제별로 체계적인 영양교

육 프로그램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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